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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health educa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and self-efficacy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is research was based on self administrated survey conducted by 348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rvey was composed of five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ten items of factor in self-efficacy and 

seven items of factor in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Results :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tudents with high grades had higher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p＜0.05) and students answered that the significance of oral health is very important had higher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p＜0.05). The level of self-efficacy was separated by high-level(30%), 

medium-level(40%), and low-level (30%), and the higher self-efficacy was, the higher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was. 

Conclusions : By improving dental hygiene student’s self-efficacy, it was necessary to promote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3):48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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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 도시화, 과학화 및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오늘

날 우리의 관심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이라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

인 요소는 건강(health)이다. 

  19세기 중엽 이전에는 건강을 아픈 상태의 반대개념으

로 보았고, 19세기 중엽 이후 건강은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한 심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1948년 세계보

건기구(WHO)는 건강의 개념을 생활개념으로 확대 해석

하면서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생활개념

으로,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구강건강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1). 이러한 구강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구강보건행동이 중요하

며, 구강보건행동은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

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 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2) 이

는 우리가 건강증진을 함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

이다.

  또한, 구강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는 자아인식의 

향상, 자기만족,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 이 행위는 환경에 

의한 위협이나 외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고도의 건강을 

향해 움직이도록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3). 즉,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책임

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

증진 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강한 자기효능감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

어 개인의 성취와 안녕을 향상시켜 준다4). 즉,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건강행위가 즉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실

천의지로부터 출발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계산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어떠한 행동도 의지하는 

바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지는 행동의 좋

은 예측변수이며 행동을 실제로 관찰하지 않고 다른 지

표를 사용하여 예측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지표로서 사

람들은 일정한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5). 이에 구강보건행

동에 대한 실천의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구강보건행동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로는 구강건강신념이 구강보건활동에 미치는 영향6), 구

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등7,8) 신

념과 지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들이 다수 있었

으며, 행동을 함에 있어 결정요인인 자기효능감과의 관

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앞으로 국민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인력

인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실천의지와 자

기효능감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편의

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으로 선정한 경기 

북부지역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총 35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내용

기재가 미비한 6부를 제외하고 348부를 채택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

으며, 설문에 사용된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은 기존 문헌 및 신뢰성 있는 자료9-13)를 바탕

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교육 전문가 4명에게 

자문하여 구성하였고, 예비조사로 학생 10명에게 사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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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

Residence Seoul
Gyeonggi-do
Other regions

122
211
15

35.1
60.6
4.3

Grade 1’st
2’nd

178
170

51.1
48.9

Credit 4.0 or over
3.5 or over~less than 4.0
3.0 or over~less than 3.5
less than 3.0

63
130
95
60

18.1
37.4
27.3
17.2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Some healthy
Usual
Not healthy
Not very healthy

11
155
122
56
4

3.2
44.5
35.1
16.1
1.1

Importance of oral health Very important
Little important
Not important

291
54
3

83.6
15.5
0.9

Total 34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사를 실시한 후, 학생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설문항목을 

파악하여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은 일반

적인 특성 5문항,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 10문항, 구강

보건행동 실천의지에 대한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및 구강보건행동 실천의

지 항목의 전체 신뢰도는 .878이고, 자기효능감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896,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822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Version 12)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빈도를 사용하여 일반

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총합

을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의 차이를 살

펴보았고,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도는 교차

분석을 통해 응답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자

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으로 평균의 차

이를 알아보았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서울 거주자는 35.1%였고, 경기도 거주자는 60.6%로 나

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51.1%였고, 2학년은 48.9%로 

조사되었다. 학교성적은 3.5 이상~4.0 미만이 37.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본인의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
강한 편이다’가 44.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강건강

의 중요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3.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2.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전체평균은 3.36점이

었으며,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가 

3.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생각지 않은 

일이 있어도 나는 적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의 

항목이 각 3.46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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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M±SD

I can always manage to solve difficult problems if I try hard.

If someone opposes me, I can find the means and ways to get I want.

It is easy for me to stick to my aims and accomplish my goals.

I am confident that I could deal efficiently with unexpected.

Thanks to my resourcefulness, I know how to handle unforeseen.

I can solve most problems if I invest the necessary effort.

I can remain calm when facing difficulties because I can rely on coping abilities.

When I am confronted with a problem, I can usually find several solutions.

If I am in trouble, I can usually think of a solution.

I can usually handle whatever comes on my way.

3.09± .91

3.60± .82

3.44± .91

3.46± .80

3.46± .85

3.25± .91

3.27± .82

3.42± .83

3.41± .84

3.23± .85

Total 3.36± .85

Table 2. Self-efficacy (n=348)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M±SD

I will always brush my teeth after meal for dental health.

I will always try to brush my teeth before sleeping for dental health.

I will brush my teeth the right way for dental health.

I will use oral hygiene accessories for dental health.

I will try to have my teeth scaled one or more times a year for dental health.

I will not smoke for dental heath.

I will regularly go to the dentist’s for dental health .

4.19± .77

4.53± .66

4.49± .65

4.02± .90

4.01± .97

4.78± .62

3.89± .98

Total 4.27± .79

Table 3.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n=348)

3.3.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의 전체평균은 4.27점이었으며, ‘나는 치아건강을 위해 

흡연을 안 할 것이다’가 4.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나는 치아건강을 위해 잠자기 전에는 항상 

칫솔질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항목이 4.53점, ‘나는 치

아건강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잘할 것이다’ 항목이 

4.49점 순으로 나타났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

의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

의지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학교성적

(p=.045), 구강건강의 중요성(p=.000) 항목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성적 항목에서는 전체 교과목 평균평점 3.5 이상

인 학생들이 3.5 미만인 학생들에 비해 구강보건행동 실

천의지가 높았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 항목에서 ‘아주 

중요하다’ 30.37점, ‘조금 중요하다’ 27.29점으로 나타

나 구강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 학생이 조금 중요하

다고 한 학생에 비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

타났다.

3.5.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는 <Table 

5>와 같다.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1학년의 경우 구강건강 중요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

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5.3%, 2학년은 92.4%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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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F p-value*

Grade 1'st
2'nd

178
170

29.71±4.07
30.12±3.77

0.95 .331

Credit 4.0 or over
3.5 or over~less than 4.0
3.0 or over~less than 3.5
Less than 3.0

63
130
 95
 60

30.35±3.88
30.49±3.63
29.23±4.27
29.28±3.85

 2.71 .045*

Importance of oral health Very Important
Little Important
Not Important

291
 54
  3

30.37±3.73
27.29±3.93
32.33±4.62

15.81 .000*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Some healthy
Usual
Not healthy
Not very healthy

 11
155
122
56
  4

29.55±5.52
30.39±3.82
29.94±3.75
28.82±4.02
26.75±4.12

 2.37 .052

*p＜0.05

Table 4. Difference of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48)

Oral health importance
Total

Very Important Little Important Not Important

Grade 1’st
2’nd

134(75.3%)
157(92.4%)

41(23.0%)
13(7.6%)

3(1.7%)
0(0.0%)

178(100%)
170(100%)

Total 291(83.6%) 54(15.5%) 3(0.9%) 348(100%)

=19.16(df=2, p=.000)

Table 5. Recognition of oral health importance by grade (n=348)

3.6.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

이는 <Table 6>과 같다.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구강

보건행동 실천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

기효능감 총합의 점수를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의 3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항목에서 자기효능감 상(30%)

에 해당되는 학생이 4.45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

이 4.20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3.97점으로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구강보건행

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잠자기 전 칫솔질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67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60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36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잠

자기 전 칫솔질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73점, 중(40%)에 해당되

는 학생이 4.44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33점

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을 하

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구강위생보

조용품 사용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32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07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3.72점으로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구강위생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구강보

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인 스켈링을 하

는 항목에서는 자기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28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4.05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3.74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

기적인 스켈링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하는 항목에서는 자기

효능감 상(30%)에 해당되는 학생이 4.25점, 중(40%)에 

해당되는 학생이 3.85점, 하(30%)에 해당되는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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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level N M±SD F p-value*

Brushing teeth after meal High(30%)
Medium(40%)

Low(30%)

103
122
123

4.45±0.64
4.20±0.84
3.97±0.75

11.40 .000*

Brushing teeth before sleeping High(30%)
Medium(40%)

Low(30%)

103
122
123

4.67±0.55
4.60±0.61
4.36±0.76

 7.34 .001*

Brushing teeth the right way High(30%)
Medium(40%)

Low(30%)

103
122
123

4.73±0.49
4.44±0.68
4.33±0.69

11.43 .000*

Using oral hygiene accessories High(30%)
Medium(40%)

Low(30%)

103
122
123

4.32±0.80
4.07±0.86
3.72±0.95

13.28 .000*

Regular scaling High(30%)
Medium(40%)

Low(30%)

103
122
123

4.28±0.88
4.05±0.96
3.74±0.97

 9.44 .000*

Smoking High(30%)
Medium(40%)

Low(30%)

103
122
123

4.87±0.46
4.75±0.66
4.72±0.68

 1.97 .141

Regular dentist's visit High(30%)
Medium(40%)

Low(30%)

103
122
123

4.25±0.89
3.85±1.02
3.63±0.93

11.97 .000*

*p＜0.05

Table 6. Difference of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by self-efficacy level (n=348)

3.63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기적인 치과 방문

을 하는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구강

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연구에서 얻어

지는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민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

할 인력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한 편

이다’가 44.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구강건강의 중요

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3.6%로 

나타났다. 이는 이1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지

만, 일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13)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2%, ‘보통이다’ 
54%, ‘건강하지 못하다’ 33%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특성상 구강건

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일반인들보다 많이 받았으므

로 그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올바른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3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위생과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윤과 윤14)의 3.32점과도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났다.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전체 평균은 4.27점이며, 영

역별 요인으로는 흡연이 4.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잠자기 전 칫솔질 4.53점,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 

4.49점, 식사 후 칫솔질 4.19점,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

용 4.02점, 정기적인 스켈링 4.01점, 정기적인 치과 방

문 3.89점 순으로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 점수가 나타

났다. 이는 연구대상을 치과계열로 조사한 이12)의 연구

에서도 올바른 칫솔질 3.9점, 흡연 및 음주 3.7점, 식후 

철저한 칫솔질 3.5점, 치실 사용 2.4점, 주기적인 스켈

링 2.2점 등으로 조사되어 수치는 낮지만 구강건강 행위

의 순위는 비슷한 결과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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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여학생이어서 흡연에 대한 구강보건 실천의지가 가

장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차이는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p＜0.05),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구강보건행동실천의

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구강보건행동의 중요성

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할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와 신15)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구강보건 실천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고 한 내용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학교 수업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구강보건행동 실천

의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에서 1학년은 ‘아주 

중요하다’ 75.3%, 2학년은 92.4%로 나타났다(p＜0.05).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중요도를 더 많이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Lang 등16)의 덴마크 

치과 대학생 신입생과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청결

상태와 치은건강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신입생보다 고학

년으로 갈수로 구강건강이 좋다고 보고한 내용과도 유사

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관

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치위생과에 입문하여 학교

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고학년에서 좀 더 배운 결과

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상(30%), 중(40%), 하(30%)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를 조사한 결

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구강보건행동 실

천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행동 실

천의지로 식사 후 칫솔질, 잠자기 전 칫솔질, 올바른 방

법의 칫솔질,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정기적인 스켈

링,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5). 권17)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이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장 등1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행동적 요인, 인지한 구강건강통제위가 구

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사된 내용과도 일

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과 구강보건행동

의 실천의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졸업 

후 전문 구강보건 인력으로 활동할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의 개발과 적

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자로 한

정하여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학년간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인한 편차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

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학년 간의 

편차 고려와 대상지역의 확대 및 연구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1개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과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치위생과 1, 2학년을 대상으

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인의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4.5%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3.6%로 가장 많

이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의 전체평균은 3.36점이었으며 ‘어려운 일

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가 3.60점으로 가

장 높았고, ‘생각지 않은 일이 있어도 나는 적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의 항목이 각 3.46점

으로 나타났고,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나가는 데 어

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3.44점 순으로 나타

났다.

3.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전체 평균은 4.27점이었으

며, ‘나는 치아 건강을 위해 흡연을 안 할 것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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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치아 건강을 

위해 잠자기 전에는 항상 칫솔질하려고 노력할 것이

다’ 항목이 4.53점, ‘나는 치아 건강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잘할 것이다’ 항목이 4.49점 순으로 나타

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총합을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p=.045), 구강건강의 중요성

(p=.000)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으며, 학년, 인지된 구강건강상태 항목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성적 항목에서는 평

균평점 3.5 이상인 학생들이 3.5 미만인 학생들에 비

해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았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 항목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평균 30.37점, 조금 중요하

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평균

이 27.29점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 학생이 조금 중요하다고 한 학생에 비해 구강보건

행동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5.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구

강건강 중요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학년 75.3%였고, 2학년은 92.4%로 조사되었

다(p=0.000).

6.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상(30%), 중(40%), 하(30%)로 구

분하여 이에 따른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의 조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구강보건행

동 실천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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